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中 일일 동향
(KIC중국, 2021.6.25)

□ 2021.6.25.(금) 10:05:17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ㅇ 6월 24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24건, 모두 해외유입(상하이 6건, 광둥 6건, 

쓰촨 5건, 윈난 2건, 베이징 1건, 톈진 1건, 저장 1건, 후난 1건, 간쑤 1건) 

□ 2021.6.14.(월)~6.25.(금)

ㅇ 中 신규 확진자 24명 증가, 모두 해외유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24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4명(모두 해외유입), 신규 퇴원 환자가 30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486명(해외유입 392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1693(해외유입 6501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6571명(해외유입 6109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

유입 0명), 의심 환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905명(퇴원 환자 1만 1621명, 사망자 210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53명(퇴원 환자 51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1만 4389명(퇴원 환자 9288명, 

사망자 605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6.25.)

ㅇ 전 주중 말레이시아 대사 “중국의 커다란 진보는 중국 공산당의 탁월한 식견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경제∙사회∙과학∙문화 등의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뤘고, 국가는 

중대한 변화와 개혁을 이뤘다. 탁월한 식견을 가진 중국 공산당의 지도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마지드 전 주중 말레이시아 대사가 쿠알라룸프르에서 가진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마지드 전 대사는 외교관으로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1988년~2005년 주중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냈다. 얼마 전 그는 말레이시아-중국 우호협회 회장을 맡아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오늘의 중국을 경제 강국, 전 세계에 친구가 있는 국가로 만들었다”라면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실무적인 외교 방침을 채택해 경제 분야 및 세계 평화와 안정 

수호 분야에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외교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쁘다”라고 했다.

  마지드 전 대사는 “세계는 중국이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걸 보길 바란다”라면서 ‘일대일로’ 

구상의 이행이 주변 지역의 연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글로벌화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경제 회복을 실현해 중국 공산당

의 강력한 리더십을 거듭 증명했다”라면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것은 중국 체제의 기

율성과 집행력을 강력하게 증명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거듭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적 일을 처리하는 것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외

딴섬인 나라는 없다. 우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일개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

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우리의 활동과 교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식은 협력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진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人民网，2021.6.24.)


